
삶이란 드넓은 하늘에 구름 한 조각

이는 것이요 죽음은 구름 한 조각 흩어

지는 것이니 우리네 인생은 저 하늘에

떠도는 구름과 같다. 인연 따라 이 세상

에 잠시 들렸지만 홀연 그 인연이 흩어

지면 이 세상을 떠나야 하니 아끼고 아

끼던 이 몸을 여윈 자리에 남는 것은 무

엇일까? 

세상의 욕망을 떨쳐 버리고 아무 것

도 가진 바 없이 산중에 들어와 낡은 누

더기를 몸에 걸치고 고요히 홀로 선정

을 닦는 수행자를 우리는 운수납자(雲

水衲子) 또는 청풍납자(淸風衲子)라고

부른다. 바람 따라 흰 구름이 떠다니듯,

푸른 산 굽이굽이 맑은 물결 흘러가듯

욕망을 벗어난 수행자의 모습은 자유롭

고 걸림이 없다. <선가귀감> 70장에서

말한다.    

道人 宜應端心 以質直爲本 一瓢一衲

�泊無累.

도를 닦는 사람들이 진실한 마음에서

질박하고 곧은 마음을 근본으로 삼는다

면, 표주박 하나와 누더기 한 벌로 어디

를가나거리낌이없다.

표주박 하나와 누더기 한 벌로 꾸밈

없이 수수하게 살아가는 수행자는 세상

의 욕망을 벗어낫기에 어디를 가나 누

구를 만나나 거리낌 없다. 그 마음가짐

은 질박하고 곧을 것이요 그 말과 행동

은 거침없이 당당할 것이다. 수행자가

진실하고 단정한 마음에서 질박하고 곧

은 마음을 쓰고 산다면 욕심을 부릴 일

이 없다. 욕심낼 일이 없으므로 이 몸을

잘 먹이고 치장하려고 집착하는 마음이

조금도 있을 수 없다. 수행자는 소박한

음식과 몸을 가릴 수 있는 옷 한 벌이면

살아가는데 충분하기 때문이다. 부처님

께서는 <불유교경(佛遺敎經)>에서 수

행자에게 소욕의 삶을 닦아 익힐 것을

당부하고있다. 

“그대 비구들이여, 아첨하는 마음은

도(道)와 서로 어긋나는 것이니, 이 때문

에 질박하고 곧은 마음으로 살아야 하

느니라. 아첨하는 마음은 오로지 상대

방을 속이는 짓이니, 도에 들어가려고

하는 사람에게는 이 마음이 옳지 않다

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만 한다. 그러므

로 그대들은 단정한 마음에서 질박하고

곧은 마음 쓰는 것을 근본으로 삼아야

만 된다. 그대 비구들이여, 욕심이 많은

사람은 이익을 챙기려는 마음이 많기

때문에 고뇌가 많을 것이요, 욕심이 적

은 사람은 구하려는 마음이 없기에 근

심 걱정이 없을 것임을 마땅히 알아야

만 한다. 다만 욕심을 줄이기 위해서라

도 그대들은‘욕심 없는 삶’을 닦아 익

혀야 할 것이다. 그런데 하물며‘욕심

없는 삶’이 모든 공덕을 만들어내는데

여기에 무엇을 더 말할 필요가 있겠느

냐? 욕심이 없는 사람은 아첨하여 다른

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지 않고, 또

한 어떤 좋은 경계라도 욕심이 없어 잘

속아 넘어가지를 않는다. 욕심이 적은

사람은 마음이 편안하여 근심하거나 두

려워 할 일이 없다. 하는 일마다 여유가

있고 자신의 삶에 늘 모자라는 것이 하

나도 없다. 욕심이 적은 사람에게는 영

원한 행복이 주어지니, 이를 일러‘소욕

(少欲)’이라한다.”

모든 번뇌로부터 벗어난 수행자는 먹

고 입는 것에 욕심을 내고 집착하지 않

는다. 표주박 하나와 누더기 한 벌로 자

유로울 수 있는, 이 사람이야말로 세속

의 삶을 그리워하지 않는 진정한 수행

자라고할수있다. 서산스님은말한다.

佛云 心如直絃 又云 直心是道場 若不

耽着身則�泊無累.

부처님께서“마음은 곧은 줄처럼 써

야 한다”라고 하고 또“곧은 마음이 곧

수행터이다”라고 말씀하셨다. 이 몸에

집착하지 않는다면 어디를 가나 거리낌

이없다.

‘곧은 줄처럼 쓰는 마음이 곧은 마음

이요 곧은 마음이 곧 수행터’라고 하였

으니, ‘질박하고 곧은 마음’그 자체가

‘깨달음을 얻기 위한 맑고 깨끗한 수

행’이라고 할 수 있다. “깨달음을 완성

하는 수행터가 어디인가? 지금 바로 이

자리에 쓰는 마음 그곳일세.[圓覺道場

何處 現今生死卽是]”라는 유명한 게송

이 있는데, 이 게송의 뜻은 생사윤회를

하게 되는 시비 분별하는 중생의 마음

자리에서 바로 질박하고 곧은 부처님의

마음을 쓰게 되면 바로 그 자리가 깨달

음을 완성하는 수행터가 된다는 것이

다. 표주박 하나와 누더기 한 벌로 사는

수행자의 삶을 게송으로 대지(大智) 선

사는말한다.

행작복전의하신(幸作福田衣下身) 건

곤영득일한인(乾坤 得一閑人)

유연즉주무연거(有緣卽住無緣去) 일

임청풍송백운(一任淸風送白雲)

일발수연도세화(一鉢隨緣度歲華) 어

한역유일가사(禦寒亦有一袈裟)

무심상반백운좌(無心常伴白雲坐) 도

처청산편아가(到處靑山便我家)

다행히도법복밑에이내몸을의지하여

하늘땅을 안고 사는 할 일 없는 사람

이라

인연따라머무르다흩어지면가버리니

맑은 바람 부는 대로 흰 구름을 보내

듯이

발우 하나 지니고서 인연 따라 살아

가니

겨울 추위 막자 해도 다 떨어진 가사

한벌

한가로운 마음으로 흰 구름을 벗 삼

아서

가는 곳곳 푸른 산들 나의 집이 아니

런가?

표주박 하나와 누더기 한 벌로 산 넘

고 강 건너 선지식을 찾아 다녔던 옛 스

님들의 자취가 그리운 시절이다. 우리

는 생활하는데 필요에 의해서 무엇인가

를 자꾸 갖게 된다고 하지만, 오히려 가

지면 가질수록 그 소유에서 자유롭지

못할 때가 많다. 가지면 가질수록 욕심

이 생겨 대부분 그 소유물에 마음을 빼

앗기기 때문이다. 그러기에 출가 수행

자가 되어서도 세상의 명예를 탐내 윗

자리를 얻고자 승단에서 권력을 좇으며

부처님을 팔아 신도들에게 돈이나 시주

를 바라는 마음이 끝이 없다. 원효 스님

은 이를 경계하여 처음 발심하여 출가

한 수행자에게 주는 글인 <발심수행장

>에서말한다.

“배고프면 나무 열매로 굶주린 창자

를 위로하고 목마르면 흐르는 물로 갈

증을 멈추리라. 맛있는 음식으로 아끼

고 보살펴도 이 몸뚱이는 언젠가 반드

시 무너질 것이요, 부드러운 옷으로 이

몸을 감싸 치장하더라도 이 목숨은 언

젠가 끝날 날이 있으리라. 절하는 무릎

이 얼음처럼 차가워도 따뜻한 불을 찾

는 마음이 없을 것이요, 굶주린 창자가

뒤틀려 끊기는 듯 하더라도 맛있는 음

식을찾지않으리라

소욕하는 삶이야말로 수행자의 근본

이요 도 닦는 마음을 지켜가는 바탕이

될것이다.   ■원순스님(송광사인월암)

부처님오신날 연등축제가 올해도 어김없이 동대

문운동장에서 조계사까지 이어졌다. 해마다 불자들

이 스스로 만든 등을 들고 부처님의 탄생을 축하하

는연등축제. 

연등축제의 기원은 인도에서 시작된 연등회이다.

중국 동진의 법현 스님이 339~414년 인도 구법여행

을 다녀온 뒤 써낸 <법현집>에 따르면 중인도 지역

에서는 출재가자들이 사원에 모여 서로 재주를 겨루

고 꽃과 향을 공양했다. 불상을 모시고 화려하게 치

장한수례를끌고사찰에서마을까지순례했다.

이 같은 연등회는 중국에서는 국가적인 의례가 됐

다. 당나라 때는 3일간 통행금지를 해제하고 가무와

백회를 공연하는 등 전국적인 축제로 연등회가 치러

졌다.

우리나라에는 삼국시대 때 연등행사가 도입돼 부

처님오신날에 갖가지 등을 만들어 강에 띄우고 사찰

민가관청등이모두등을밝혔다고한다. 

조선시대에는관청중심의행사는중지됐지만세시

풍속으로 전승됐다. <동국세시기>에 따르면 부처님

오신날 낮에는 절에 가서 공양을 올리고, 저녁에는

집집마다 세운 등대에 자녀수대로 등을 밝혔다. 거리

곳곳에 형형색색의 등을 달았으며 밤에는 온 장안의

남녀들이등을들고나와관등놀이를즐겼다. 

초저녁이면 잠두봉에 몰려들어 불야성을 이룬 서

울을 구경했다고 한다. 조선 성종 때는 한성을 대표

하는 열 가지 경치인 중에 종로의 연등 구경이 포함

되는등명물이됐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강지연기자

연등축제

<70> 표주박 하나 누더기 한 벌로

수행자가 진실하고 곧은 마음을 쓰며 산다면

몸을 잘 먹이고 치장하려는 집착 있을 수 없어

현대에는수백개의상담이론과기법이

있다. 많은 기법 가운데 어떤 것이 가장 효

과적인가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이 나오지

않았다. 대신 이론이나 기법에 관계없이

치료 효과를 가져오는 공통 요인이 있다

는것이발견되었다. 

그 첫 번째가 상담 관계다. 상담자와 내

담자 간의 긍정적인 관계가 상담을 성공시

킨다는것이다. 좋은관계가반드시성공적

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지만, 좋지

않은관계가형성되면상담이별진전을보

지못하거나중도에종결될것이다. 

두 번째로는 자기이해와 통찰이다. 상담

자가 내담자에게 제시하는 설명과 이론적

근거가긍정적인치료효과를가져온다.

세 번째로는 카타르시스다. 내담자는 상

담자에게자신의 문제를 이야기하고, 정서

를 표현하면서 가슴을 짓눌렀던 무언가가

시원하게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. 이

러한 정서의 표현과 발산이 상담효과를

가져오는데매우중요한부분이다. 

네 번째로는 강화이다. 상담자는 자신의

가치관을 내담자에게 주입시키지 않는 것

이 원칙이다. 하지만 상담의 목표를 달성

하는데 바람직한 행동이나 생각에 대해서

는긍정적으로 강화하고, 바람직하지 않은

행동은강화하지않고소거한다.

다섯 번째로는 둔감화이다. 내담자는 상

담실에서 자신의 문제를 꺼내 상담자와

공유한다. 상담자와 반복해서 문제를 논의

하는 동안 내담자는 좀 더 거리를 두고 자

신의 문제를 볼 수 있게 된다. 이 과정에서

문제에 대한 왜곡과 과장이 축소되고, 문

제에대한예민성이줄어들게된다. 

여섯 번째로는 문제에 직면하기다. 내담

자 가운데는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문제에

대해 회피하거나 억압함으로써 문제가 생

긴 경우가 많다. 상담을 통해서 이러한 점

을 통찰하고, 상담자의 지지와 격려 속에

서지금까지와는다른대처를하게된다.

경전을 살펴보면 부처님께서는 위와 같

은 현대 심리상담의 공통된 효과 요인을

자유자재로 활용하셨음을 볼 수 있다. 찾

아오는 사람은 누구나 따뜻하게 대함으로

써 친밀한 관계를 형성했고, 수기설법(隨

機說法)으로서 통찰을 이끌었다. 또한 엄

격한 스승의 면모를 지니고 있으면서도

자상한 부모의 모습으로 찾아오는 이의

고충을 들어주어 정서적 정화를 하게 해

주었다. 또한 잘하는 일은‘착하고 착하다

(善哉善哉)’며 강화해 주고, 어려운 일은

갖가지 방편으로 둔감화를 시켜주었으며,

지지와 격려를 통해 당당하게 문제에 직

면할수있도록힘을북돋아주었다. 

거의 모든 경전의 끝부분은‘환희봉행

(歡喜奉行)’으로 마무리된다. 부처님의 말

씀을 듣고“기뻐하여 받들어 행하였다”는

것이다. 상담에 대입해서 보면 상담 결과

에내담자가 대만족했다는 의미다. 부처님

께서 상담에 효과를 가져오는 여러 요인

을 자유자재로 구사하셨으니 당연한 결과

다.              ■불교상담개발원사무총장

상담 효과

그림 : 문병성

모든 경전 끝부분‘환희봉행’으로 마무리

오늘날 상담 효과 부처님이 자유자재 구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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www.yangjikukak.com

■ 하남공장 :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

031)793-3906, 011-264-3906  www.yjkukak.com

양지국악기 제작소
태고(절북), 승무북, 모듬북

장고, 징, 꽹과리
◆ 국악기에 대한 자부심이 남다릅니다
◆ 전통의 아름다움 그대로 제작 합니다
◆ 더 저렴한 가격과 더 좋은 품질로 다가 갑니다

효타암 주지 원공 합장
◆농협 121076-56-092613(손선미)  

부산 금정구 금사동 34-4  문의 : 051)524-9406

22000077  정정해해년년의의 운운세세

●정해년의 직업 운 ●사업 운, 재물 운
●이성과의 인연관계 ●학생의 성적 운, 진학 운, 등

적중률 90%가 넘는 신비의 비결로 완전 한글만 사용하여 생년
월일만 알면,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, 한권의 책으로 완성하였고,
휴대도 간편함.

● 신수비결: 30,000 (삼만원) 

““ 신신 수수 비비 결결 ””

● 대법원 선정 인명용 한자 4,879자
● 320여 성씨별로 상생과 수리오행, 삼원오행,

음령 오행의 조화
● 성씨별로 2000~3000 여개의 이름들
● 작명, 개명, 상호, 법명 사용가능함
● 이름대사전: 50,000 (오만원)

““이이 름름 대대 사사 전전 ”” 불교의식 수강생 모집
◈ 본 원에서는 불교의식을 여법하게 집전할 수 있도록

인원을 제한하여 집중(3개월 속성) 개인지도 합니다.

◈ 불교의식을 모르는 초심자도 여법하게 집전할 수 있도록
집중 지도합니다. (스님포교사. 재가불자 법사교육)

◈ 교육과정
●일상 상용반 : 도량석 조석종성

●예 경 편 : 상단예불, 각단예불 (미타.명부.관음전 등)

●불 공 편 : 삼보통청 중단퇴공 각단불공(관음.지장,신중청 등)

●재 의 식 : 천도재 49재 예수재 점안의식 시다림

<<바바라라춤춤>>::  요요잡잡바바라라,,  관관욕욕바바라라 사사다다라라니니바바라라 천천수수바바라라법법고고무무

<<나나비비춤춤>>::  사사방방요요신신,,  다다게게 도도량량게게 운운심심게게

●시식과정 : 관음시식, 상용영반 화엄시식. 구병시식

●법사과정 : 경전을 문법과 전문적인 한문공부로 경전을 배웁니다. 

대한불교대학 범패 연구원 수림사
서울시 종로구(종로5가 3번 출구) 연건동 190-30

☎ 02)764-6060. 011-9769-8868

◈개강일자 : 2007년 6월 5일
(범패반 : 화요일 오후3시. 상용반 : 화요일 오후5시)

◈강 의 일 : 매주 화(목)요일 오후 3~5시, 5~7시

◈신청방법 : 전화접수 및 신청서 접수


